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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교현장에서 전한 말씀 나눔( 큰 잔치) 

"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At 

the time of the banquet he sent his servant to tell those who had been invited, 'Come, for 

everything is now ready.'"(눅 14:17) 

  

지난 3월 달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는 비유를 통해 주신 은혜입니다. 큰 잔치는 주님의 재림 이후에 펼쳐

질 어린양의 혼인잔치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2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초청한 자들이 모두가 거절을 하지만 주인은 그럴지라도 버림받은자들 더 나아가 이방인들 그

들을 초청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받는자의 거절에 의해 방해받지 않습니다. 오히

려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이곳에서 유학생과 다민족에게 복음복 

전할 때 느낌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힘 빠지고 좌절할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반응에 멈추지 않으시고 다른 길을 여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주십니다. 아직도 주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고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두번째는  밭이나 소를 산 사람들, 장가를 간 사람들의 비유속에서 그들이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그 잔치

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잔치가 너무 기대가 되고 풍성하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일을 뒤로 하고 참석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에 대한 것 보다 이땅에서의 쾌락과 기

쁨을 더 사랑하기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귀를 막고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고 아주 먼 뒤에나 생각

해 볼 문제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화살과 같이 지나가고 완전히 주님을 잊고 사는 어느 순간에 

도둑같이 임할 주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엄청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세상 쾌락과 기쁨

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2. 3월 사역속에 나타난 감사와 간증  

 

1) 주안에 행복한 교회 주일예배와 활동 



 

3월달에도 저희 교회속에서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3월에는 이란 형제 AMIR와 MOO형제의 생일이 있었고 아들 형준이가 집에 방문하여 교회 청년들과 함

께 볼링과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미주 지역 학사님들의 줌을 통한 기도모임이 있었습니다. 

손석태 박사님이 참석하여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란 두 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들은 불신자인데 기독교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고 음식먹을

때 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함께 동참해 줍니다. 성경공부나 주일예배에 참석시키고자 합니다.  

 

2) 양육: 일대일, 그룹 성경공부에 대해 더 준비 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그룹공부와 일대일 공부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주일 설교를 말씀 공부하듯이 하

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대일 공부를 새로운 맴버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캠퍼스 핑퐁 팀에서 새로운 일

대일 맴버를 찾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특히나 캠퍼스 (SFU, CAPILANO, UBC) 마다 그룹공부를 시

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 캠퍼스 핑퐁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속에서도 Sfu와 Capilano에서 지속적으로 탁구교제를 했고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캠퍼스에 사람들은 많은데 핑퐁을 통해 성경을 공부하기를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답답하고 걱정도 

됩니다. 복음에 대해 관심이 없고 탁구는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좀더 기다릴수 있는 인내를 주시도록 

그리고 성경공부를 캠퍼스별로 10명씩 이루는 날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4) 핑퐁 패밀리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SHIPYARD PINGPONG family도 모임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청년 사역뿐 아니라 교회(주안에 행복한교회)사역도 핑퐁사역을  통해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맴버 가운데 4명이 교회참석했습니다. 아직 양육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핑퐁맴버가 30여명 됩

니다. 그중에 1/7정도가 참석했는데 좀더 인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5) 가정에 여러 고난 속에서 새 힘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월 한달간도 가정을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것은 미국 비자 신청을 위해 토론토에서 공부하는 아들이 방문했고 1달여 동안 쉼을 가지고 돌

아갔습니다. 또한 특별한 것은 저와 아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3차 까지 주사 맞았습니다.) 1주간 집

안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계절은 다가오고 활짝 봄꽃이 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학생 사역과 다민족 사역속엥서도 이와 같은 꽃을 볼 수 있는 날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3. 2022년 4월달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1) 주안에 행복한 교회 다민족 영어예배 

캠퍼스 핑퐁클럽과 shipyard pingpong family 맴버 가운데 예배에 참석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동

교제속에 더욱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영적으로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초청

하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부활절 예배를 잘 준비하고 드릴 수 있도록  

2) 캠퍼스 핑퐁클럽과 SHIPYARD FAMILY사역을 통한 계속적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5월에 핑퐁 토너먼트를 둘다 개최하고자 합니다. 좀더 친근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초청

하여 교회와 성경공부 속에 참여 시키기를 원합니다. 

3) 마태복음 그룹공부와 일대일이 다시 시작되도록  

아직 성경공부를 시작 못하고 있는데 캠퍼스 그룹성경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4)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  

세자녀의 건강과 둘째 딸과 사위의 목회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특히 세명이 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바쁜 일정속에서도 운동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5) 후원과 후원하는 동역자와 교회를 위한 기도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후원자들과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7)  2022년 마스터 플랜을 위한 기도 

“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라는 표어를 세웠고 눅12:7”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

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을 요절로 잡았습니다. 

 

- 2022년도에 반드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수 있도록 랜트할 교회를 찾게 해 주옵소서 

- 2022년에는 주안에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누구보다 주안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되게 하소서 

- 2022년도에는 영적 양적 부흥을 이루는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 캠퍼스 마다 그룹바이블 스터디 10명씩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저희 가정이 성령충만하여 복의 근원이되어 교회와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